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
이 국제육상연맹(IAAF)이 제정한
세계육상문화유산(World Athleti
cs Heritage Plaque)에 선정됐

다. 이 상은 일명 꺋IAAF 문화유산(IAAF Heritag
e)꺍으로 불린다.

세바스찬 코 IAAF 회장은 10일 ‘요코하마 2019
세계릴레이대회’를 앞두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행사에서 “유서 깊은 서울국제마라톤이 IAAF 문화
유산에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1931년창설돼올해로 90주년을맞이한서울국제마
라톤은이번에 IAAF 문화유산대회부문에선정됐다.
이는미국보스턴,그리스아테네대회에이어세계세
번째이자아시아에서는처음이다.

뀫서울국제마라톤 전통과 권위 인정
동아일보와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국

제마라톤이 미국 뉴욕과 시카고, 영국 런던, 독일 베
를린, 일본 도쿄 등 세계 유수의 국제마라톤대회를
제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IAAF가 단순한
국력뿐 아니라 서울국제마라톤의 전통과 역사, 문화
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보스턴 대회는 1897년 창설된 지구촌에서 가장 오
래된 마라톤대회다. 아테네 대회는 1972년 시작했으
나 마라톤의 기원이 된 고대 마라톤 전투가 벌어진
곳이자 올림픽 발상지라는 점에서 문화유산으로 인
정받았다.

뀫IAAF 문화유산의 역사와 선정과정
IAAF 문화유산은 3000년 육상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5년 8월 취임한 세바스찬 코 IAA
F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
(FIFA)처럼 육상 콘텐츠의 상품성을 높여 스포츠 종
목의 패권을 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IAAF 헤리티지를 지난해 1월 설립해
전 세계 팬들의 눈길과 관심을 사로잡을 현재와 미
래의 스타들과 오랜 육상 역사를 활용하고 있다. IA
AF 문화유산은 ▲도시 ▲대회 ▲레전드 ▲랜드마크
▲문화 등 5개 부문을 선정, IAAF 본부가 위치한 모
나코 온-오프라인 박물관에 전시한다.

1차로 3월 29일 6개 대회와 레전드 12명을 선정했
고, 2차로 10일 서울국제마라톤을 포함한 9개 대회

와 두 곳의 랜드마크를 선정했다. 아시아에서는 서
울국제마라톤과 함께 일본 하코네 역전마라톤이 선
정됐다. 도쿄-하코네 간 왕복역전경주로 1920년 시
작한 이 대회는 올해로 94회를 맞이했다.

뀫외국인 참가자 확대·관광객 증대 효과
서울국제마라톤이 IAAF 문화유산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위상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꾸준히 늘어왔던 외국인 대회 참가자들이 폭
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에 열린
대회에는 일본 중국 등 세계 66개국에서 3800여 명
의 외국인이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내년 대
회에는 이를 훨씬 능가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포
츠 관련 해외관광객을 모으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
망이다. 올해로 10년 연속 IAAF가 인증하는 국내 최
초이자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인 서울국제마라톤은
이번 IAAF 문화유산 선정으로 내년 IAAF가 새로
제정할 골드 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라벨 획득에 한
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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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역사 전통 등 높이 평가
최고등급인 꺋플래티넘라벨꺍 획득탄력
대회 참가자·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이 IAAF가 제정한 ‘문화유산’에 선
정됐다. IAAF 본부가 위치한 모나코 온-오프라인 박물관에 전시
될 문화유산 명판의 디자인.

보스턴·아테네마라톤이어세계3번째…뉴욕·런던·베를린마라톤등제치고명품대회우뚝
서울국제마라톤, 꺋세계육상문화유산꺍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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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쳤다하면 300야드…김승현, 벙커샷의 달인…스포츠전설들의 골프실력 ▶3면
박찬호

<동아마라톤> <IAAF Heritage>

올해로 90주년을 맞이한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이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최초로 국제육상연맹(IAAF)의 세계육상문화유산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력뿐만 아니라 전통과 역사, 문화적으로 두루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세계
유수의 대회를 제치고 권위를 인정받았다. 사진은 역대 최다인 3만8500명 건각이 참여했던 3월 17일 올해 대회 출발 모습. 스포츠동아DB

김인성·김보경 골…울산, 전북 잡고 선두 탈환 ▶ 2면 SK 최정, 14년 연속 10홈런…KBO리그 역대 5번째 ▶ 8면


